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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고 관련기관 “엄중경고”
산자부, 한전과 발전3사 문책 요구 …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술미흡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전 및 원전사고가 설비 운영능력 부족과 유지․보수 기술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나 

실수 등 제대로 관리하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정전․원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한국전력, 남동발전, 한전기공,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고 관

련기관에 엄중 경고하고 간부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기관이 정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4월1일 발생한 제주 정전사고는 해저케이블 2번선 손상이 1번선으로 파급되지 않게 분리시켜야 

하는 보호계전기가 작동하지 않은데다 제주 내연 1호 발전기의 제어시스템이 오작동해 가동이 정지되면서 나

머지 9개 발전기에 과부하가 걸려 전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첨단 외국산 설비에 대한 운용․유지관리 기술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해저

케이블 손상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근무자의 과실이나 태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Areva 제품인 해저케이블 보호계전기, 미국 Wood Ward 제품인 제주 발전기 제어시스템 등의 기술

적 결함 여부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인지도 밝히지 못해 5월 해당기업 관계자들과 합동조사를 하기로 결정했

다.

4월7일 여수 석유화학단지 정전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다가 사다리

가 고압선에 근접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월10일 부산 서면 정전사고는 변전소의 가스절연개폐기 고장이 원인이고 3월24일 발생한 대산 석유화

학단지 정전사고는 조류 배설물이 송전철탑 절연체에 떨어지면서 송전선로 고장을 유발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4월17일 발생한 고리 원전 3호기 정지사고는 운전원의 기기조작 실수로 인해 발전기가 자동정지

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4개 기관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여수 정전사고와 고리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의 여수 사고 책임자가 직위해제됐고 고리원전 사고에 대한 관련자 인사

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자부는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오래 사용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전면교체를 위해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전력설비 운용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남제주화력 3호기를 6월 시운전해 조기가동하고, LNG발전소 건설 또는 해저 케이블 추가건설 등 제주의 

전력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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